[LG25] 토종브랜드로 외산 제쳐
LG유통의 LG25는 국내서 개발된 브랜드다. 

.

우리나라 편의점의 상당수가 외국브랜드인데 비춰 국내 브랜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의미가 있다. 

.

브랜드 LG25는 24시간 서비스에 1시간 서비스를 더한다는 고객정신을 담고 있다. 또 행운의 숫자 7(2+5)을 구성하는 뜻도 담겼다. 

.

LG25는 1990년 12월 경희점을 첫 점포로 출범했다. 유통시장 개방으로 외국 유통업체들이 속속 상륙하는 시점이었다. 

.

이런 상황에서 국내 유통업체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전략적 구상에서 비롯됐다. 

.

외국 편의점 업체와 제휴해 로열티 부담을 안고 있는 다른 편의점 업체와는 달리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경영노하우로 우리 실정에 맞는 편의점 컨셉을 개발했다는 평가다. 

.

LG25는 지난해 경상이익 2백2억 원을 달성하면서 6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루었다. 이는 개별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한 덕분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한다. 

.

지난해 8월 점포 당 하루 매상고 2백20만원을 기록했다. 본부 못지 않게 가맹점의 수익을 중시했고 이것이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. 머천다이징 혁신을 통해 패스트푸드와 개별 브랜드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고객에게 주고 있다. 자동차 보험료 수납서비스를 비롯해 택배서비스 등까지 하고 있다.
